
에스토니아의비참한역사

북유럽에위치한에스토니아는지리적으로

북쪽과서쪽으로발트해, 남쪽은라트비아,

동쪽은러시아와면해있는인구130만명

의작은국가이다.흔히리투아니아,라트비

아와함께발틱3국으로불린다. 그런에스

토니아는지정학적이유로독일계통의리

보니아로부터덴마크,스웨덴,폴란드등주

변의큰국가들의지배를차례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기독교가전파되었다. 무엇보

다도 1710년부터는오랫동안러시아의그

늘아래놓였다. 볼셰비키혁명의영향으로

약200년동안의러시아지배하에서1917

년 잠깐독립하기도했지만, 에스토니아의

완전한독립은한참뒤인1991년소련의몰

락과함께찾아왔다.

독립후,에스토니아는과거그들의압제

자였던러시아가아닌서유럽과의관계정

상화에노력을기울였다.그결실로그들은

2004년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와 유럽연합(EU)에가입하게된다. 그런

데영광스러운과거의부활을꿈꾸는러시

아는에스토니아의친서방 정책을 노골적

으로반대해왔다. 또한, 역사와지리적이

유로인구중4분의1가량을구성하고있던

러시아계에스토니아인들역시도국내적으

로민족주의자들의친서방 정책을 못마땅

하게여겼다.

청동군인상의두얼굴

첫대규모사이버전쟁은에스토니아정부

가2007년1월발표한겉으로보기에매우

단순한국내정책으로부터시작되었다.그

계획은차들로항상붐비는수도탈린중심

부교차로에오랫동안자리잡고있던청동

군인상을한적한수도외곽의국립묘지근

처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동상

은러시아와에스토니아간의복잡한과거

역사와현재의외교적관계를상징하고있

었다.

에스토니아는1991년소련으로부터독립

하자마자동상의제거에대하여두진영으

로갈려치열한논쟁을벌이기시작했다.

양측은소련의제2차세계대전전승기념

일인매년 5월 9일을전후해이문제에대

해더뜨겁게대립했다.소련군참전용사와

러시아계에스토니아인들에게동상은나치

독일의침략으로부터의해방을상징했다.

또한,그들은동상을해방을위해격렬한전

투에서 쓰러져간 소련군 동료들을 기억하

는하나의방식으로여겼다.당연히그들에

게그동상은수도탈린의중심부에서매일

만나야하는존재였다.반대로,보수적인에

스토니아인에게는 치욕과도 같은 역사의

상징물이었다. 러시아제국의통치는차치

하더라도 에스토니아인들은 1940년부터

약50년간소련의지배하에세월을보내야

했다.적군의군복을입은동상은자신들의

독립을가로막았던압제자였다. 동상을철

거하자는민족주의적인요구는2006년절

정에이르렀다.

2007년3월4일법안발의

친서방이자반러시아를외치는정치세력이

2007년3월4일국회의원선거에서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소련지우기의첫발로동

상제거를위한법안을신속하게발의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도 의회의 법안에 보조를

맞춰구체적인계획을수립했다. 동상제거

를위한움직임에당황한러시아외교부제

1차관이4월3일에스토니아의상품과서비

스를거부하겠다는언급을통해에스토니아

정부를강하게압박했다. 그럼에도,에스토

니아 공무원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실제적인행동에나섰다.

그들은 4월 26일 동상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고, 다음 날 동상과 그 밑에 묻혀

있던적군의유해를탈린외곽에위치한

국립묘지로 옮겼다. 친서방 에스토니아

민족주의자들의숙원이이루어지는순간

이었다.

국내외적반발과물리적폭력사태

청동군인상이전이현실화되자마자러시

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격렬한말

로 에스토니아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러시아주재에스토니아의대사관직원들

이모스크바에서러시아시민들로부터신

변의위협을받기도했다. 러시아에우호

적인많은에스토니아시민들은정부의결

정에반대하여수도탈린의거리로뛰쳐나

왔다. 그들은거리의상점을약탈하고, 자

동차를부수었다. 일부성난러시아지지

층은시위를통제하기위해나온경찰에게

돌을던지기도했다. 경찰은폭동을강제

로진압하는과정에서수백명의시위자를

체포했다. 다행히도 국내적 폭력시위는

금방 진정되었다. 4월 28일 오전이 되자

언제 격렬한 폭동이 있었냐는 듯 거리는

깨끗해졌다.

사이버공간으로의전이

그런데실제적폭력과보복행위는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졌다. 동상이 옮겨진 4월

27일금요일밤부터에스토니아에대한알

수없는전방위적대규모사이버공격이시

작된 것이다. 에스토니아의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가 공격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당시인터넷이어느국가보다더잘발달되

어있었던에스토니아에는치명적이었다.

무엇보다도러시아의정치적위협과현실

세계에서 나타난 폭력사태, 그리고 이와

동시에일어난사이버공격은절대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국가 간의 정치적 분쟁

의해결수단으로사이버전쟁이동원되기

시작한것이다. 다음회에계속

16 군사& 2021년 1월 18일월요일세계는 사이버전쟁 중

소련의통치자스탈린(Joseph Stalin)의꼭두각시정부인에스토니아소비에트사회주

의공화국은1947년제2차세계대전의전사자를기리기위해 탈린해방기념비(Monu

ment to the Liberators of Tallinn) 를 수도탈린에세웠다. 청동군인상(Bronze Solider) 으로도불리는 2m높이의이기념비는소련군을상징하는적군

(RedArmy)의군복을입고왼손에는헬멧을들고있는이름없는군인의형상을하고있다.약간아래로고개를숙이고있는모습이마치제2차세계대전에서전사

한약110만명의소련군동료들을기리는듯해보인다.그런데,이청동군인상이사상첫대규모사이버전쟁의직접적도화선이었던사실을아는이는드물다.

에스토니아: 최초의대규모사이버전쟁(2007.4.27~5.18) <상>

필자박동휘소령은육사 61기로졸

업 임관한후美워싱턴대에서사이

버전쟁과전략에관한연구로박사학

위를받았다.현재육군3사관학교군

사사학과교수로근무하고있다.

소련지우기 청동군인상이전…사이버戰도화선으로

에스토니아의수도탈린(Tallinn)은중세도시모습을잘간직하고있어구시가지(사진)는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되어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탈린외곽의군인묘지로옮겨진청동군인상.

사진=위키피디아

2차대전전사자기리는탈린해방기념비

소련군참전용사 나치로부터해방상징

민족주의에스토니아인 치욕의역사

동상제거에대해두진영갈려논쟁

반러 친서방정치세력의동상제거

친러시민폭동…강력진압에진정

이후공공 민간영역사이버공격

에스토니아는러시아, 독일,폴란드등지역강국에

지배를당한역사를갖고있다. 출처=구글지도


